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18(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 방안,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①경제안보 품목·서비스, ②대외경제전략, ③비축 등 3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

  이 차관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경제안보 등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현지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공급망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경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경제 안보’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향후 주요 무역상대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과 경제협력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기 위한 전략도 논의되었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한 대응전략 고도화

- 핵심 해외인사 네트워크 구축 등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강화
- 경제안보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마련

보도시점 2025.7.18.(금) 15:30 배포 2025.7.18.(금) 14:00

보도자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통상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차관은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제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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